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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 3년 연속 감소
전자담배 인기도 하락

지난해 담배 판매량이 

전년 대비 0.7% 줄며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인 가운

데 불티나게 팔리던 궐련

형 전자담배의 인기도 다

소 사그라진 것으로 나타

났다.

지난 22일‘뉴시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날‘2019년 담배시장 동향’을 발표

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전국적으로 

담배 34억5,000만 갑이 팔려 2018

년(34억7,000만 갑)에 비해 0.7% 감

소했다.

2014년 43억5,990만 갑에 달했던 

담배 판매량은 2015년 갑당 2,500

원에서 4,500원으로 오른 뒤 33억

2,680만 갑으로 10억갑 넘게 감소했

다. 2016년 36억6,000만 갑으로 다시 

늘었지만 2017년 35억3,000만 갑으

로 줄어든 데 이어 3년 연속 감소세

를 이어갔다.

담배 종류별 판매량을 보면 궐련은 

30억6,000만 갑으로 전년(31억4,000

만 갑) 대비 2.4% 감소했다. 담뱃값 인

상 전인 2014년 43억6,000만 갑 대비 

30%(29.7%) 가까이 줄었다.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3억

6,000만 갑으로 전년(3억3,000만 

‘군고구마’  호빵 제치고
편의점 겨울 간식 1등 등극

편의점 겨울 간식 주인공 자리가 바뀌

었다. 군고구마가 호빵을 제쳤다. 대부분 

편의점이 호빵을 취급하지만 군고구마

를 판매하는 점포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는 점에서 더 눈길을 끈다.

편의점 씨유(CU)는 지난 22일 최근 3

개월 주요 겨울 상품 매출을 분석한 결

과, 군고구마 매출이 이달 중순 처음으

로 호빵 매출을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군고구마 매출은 호빵 

매출의 65% 수준이었으나 최근 판매량

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이달엔 군고구

마 매출이 호빵보다 5.7% 앞섰다. 

더 놀라운 건 군고구마 판매 매장이 

호빵 판매 매장보다 적은데도 매출은 

높았다는 점이다. CU는 전국에서 1만

4,000여개 점포를 운영 중인데, 이중 약 

1만3,000개 점포가 호빵을 팔고 있다. 

군고구마를 파는 매장은 2,000여 개 점

포에 불과하다.

1월 군고구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22.9%나 증가했다. 반면 호빵 매

출은 5.1% 늘었다. 

CU는“호빵 종류가 10여 가지 되는 것

과 달리 군고구마는 단일 품목이다. 매

우 이례적인 판매량 변화”라고 전했다. 

편의점에서 군고구마 인기가 높아진 

이유로는 길거리 군고구마가 원재료 가

격 상승으로 경쟁력을 잃고 점차 자취

를 감추며 편의점이 이를 대체하게 됐고 

또,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언제든 낱개

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도 판매량 변화

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편의점이 군고구마 팔기 시작한 건 

2017년부터이다. CU는 도입 초기 300

여 개 점포를 시작으로 2018년 1,500여 

개 점포, 지난해엔 2,000여 개 점포로 확

장했다.

CU 관계자는“군고구마 매출이 급증

해 판매를 원하는 점포가 늘고 있다. 올

해 연말에는 4,000개 점포로 판매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갑)에 비해 9.3% 증가했

다. 전체 담배 판매량에

서 궐련형 전자담배가 차

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10%(10.5%)를 넘었다.

하지만 2017년 출시 이

후 2018년에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껑충 뛰었던 궐

련형 전자담배 판매량는 

최근 둔화되는 추세다. 작

년 3분기에는 직전 분기 대비 14.2% 

줄고, 4분기에도 5.7% 감소하며 최근 

2분기 연속 상승세가 꺾였다.

작년 5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CSV 전자담배는 1,690만 포드(pod)

가 판매됐지만 4분기 판매량은 100

만 포드로 3분기(980만 포드) 대비 

89.8% 급감했다.

기재부는“미국의 중증 폐질환 사

태 이후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

용자제 및 금지 권고 등의 영향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은 총 11

조 원으로 2018년 11조8,000억 원과 

비교해 6.5% 감소했다. 판매량이 소

폭 줄어든 가운데 제세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반출량 또한 2018년 35

억8,000만 갑에서 작년 33억6,000만 

갑으로 6.2% 줄었기 때문이라고 기

재부는 전했다.

▲ CSV 형 전자담배

▲ 이달 중순 군고구마 매출이 호빵을 제치고 

편의점 겨울 간식 매출 1등을 차지했다.


